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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4조↑…은행 가계대출 1000조 넘었다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996.4조)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컸다. 전세대출이 3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

1월 국내은행 연체율 역대 최저 수준… 코로나 지원에 따른 착시 헤럴드경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풀이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31%.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월말(0.28%)에 비해서는 상승, 1월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저치

미국 10년물 국채입찰 나쁘지 않았다…응찰률 2.38배 이데일리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10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날 오후 실시한 38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8배

이날 입찰 소식이 알려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았다. 장중 1.506%까지 하락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1일 30년물 입찰에 나선다.

금융지주 “변화보다 안정”… 사외이사 26명 중 22명 연임할듯 동아닷컴

4대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임기가 끝나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확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외이사 교체를 최소화해 조직 안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

돌아온 ‘보험사 주총시즌’… 삼성생명 등 주요사 관전포인트는? 머니S

오는 15일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의 정기주총이 막을 올린다. 삼성화재는 19일, 교보생명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26일에 개최 슈퍼 주총데이는 26일

올해는 주주가치 제고방안이 가장 큰 이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이유로 보험사의 배당 자제를 요구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으로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

한국금융지주 “한투증권 홍콩법인 1694억원 유상증자” 아시아투데이

한국금융지주는 종속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 운영자금 1694억1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

신주 발행주식은 보통주 1억5000만주며, 확정발행가는 1주당 1129원

성장률 정체에 코로나 덮친 보험사,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글로벌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 인구감소와 보험시장 성숙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

보험업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해외 법인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지원이 확대 규제 완화 지속되는 상황"

현대해상, 인슈어테크 ‘보맵’ 투자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은 비대면 보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맵은 지난 2015년부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제안하고, 보험금 청구 및 건강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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